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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1  3차 산업혁명의 기억 
   

 I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 

美-中 분쟁이 전세계 IT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I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

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헤게모니를 장악할 업체는 IoT, Big Data, AI, 5G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것

으로 기대되며, 시장은 미국 FAAMG(Facebook, Apple, Amazon, Microsoft, 

Google), 중국 BAT(Baidu, Alibaba, Tencent) 등에 주목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에서 초기 시장을 장악한 IT 업체들이 장기 집권 

3차 산업혁명 초입을 이끌었던 PC 출하량 추이,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던 스마

트폰 출하량 추이에서 서버 수요 증가가 단기 현상이 아닐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PC 시대의 Intel과 Microsoft, 스마트폰 시대의 Apple과 Google은 패러다

임 변화 초기 시장을 이끌었고, 결국 IT 시장을 장기 집권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용 반도체 구매는 중장기 지속될 전망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쟁 초입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CAPEX 증가는 당연하

다. 데이터센터 투자는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은 매출 증가와

이익률 상승의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는 50% 내외의 매출 증가율과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지속 

시현하고 있다. 게다가 후발업체들은 아직 Amazon에 한참 뒤져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구매를 지속할 전망이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한다. 

  

PC 시대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및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 구글 매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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